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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EFL 학습자의 작업 기억과 영어 어휘 및 듣기 능력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한국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0명의 영어 교육 전공자들이 본 연구에 참여했다. 참가자의 작업 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거꾸로 숫자 폭 과업과 작업 폭 과업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영어 어휘 수준 및 듣기 능력은 ‘듣기 어휘 수준 

시험(LVLT)’과 ‘미시건 영어 시험(MET)’을 각각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대학생 참가자들의 작업 

기억 저장 용량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 기억 저장 용량이 클수록 영어 입력 정보를 더 잘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동질적인 연구 참가자들의 특성으로 인해 작업 기억 용량, 영어 

어휘 수준, 그리고 영어 듣기 능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어 : 작업 기억 용량, 영어 어휘 수준, 영어 듣기 능력, 제2언어 학습, 상관 분석

Abstract  The curr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memory capacity, 

vocabulary size, and listening competence of Korean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learners. 

30 English education majors from a university in Korea were recruited. The backward digit span 

and the operation span tasks were used to measure the participants’ working memory capacity, 

while the Listening Vocabulary Level Test (LVLT) and the Michigan English Test (MET) were 

employed to measure their vocabulary size and listening proficiency in English, respectively.

The correlational analyses revealed that the bigger one’s working memory storage was, the better 

the person processed incoming input. Howev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working memory capacity, English vocabulary size, and listening proficiency, possibly due 

to the small sample size and the homogeneous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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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2언어 듣기 능력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듣기를 통해 받아들이는

입력은 언어 발달의 원천이 된다[1]. 따라서 제2언어

듣기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듣기 지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

들의 제2언어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제2언어에 관한 지식,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는 능력, 일반

적인 인지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이 제2언어

듣기에 영향을 미친다[2]. 뿐만 아니라 모국어 듣기 능력, 

어휘 능력, 배경 지식, 메타 인지, 작업 기억 용량 등도 

제2언어 듣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작업 기억 용량은 제2

언어 입력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작업 기억이 제2

언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대부분은 작업 기억이 읽기에 미치는

영향이나 작업 기억과 어휘학습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작업 기억 용량과 제2언어 듣기 능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소수의 연구만이 수행되

었다[9].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어휘 

수준 및 듣기 능력과 작업 기억 용량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참가자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의 영어교육 

전공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실험 

실시 한 달 전에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 광고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실험에 앞서 연구 진행 방법 설명서를 읽고 

참가 동의서에 서명했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21명의 

여학생 (70%)과 9명의 남학생 (30%)으로 구성되었으며. 

1학년 학생 14명(46.7%), 2학년 2명(6.7%), 3학년 10명

(33.3%), 4학년 4명(13.3%)이 포함되었다. 자신의 영어

실력을 묻는 질문에 25명(83.3%)이 중급 수준이라고 답한

반면 2명은 고급, 3명은 초급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영어 실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보여 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작업 기억 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거꾸로 숫자 폭 과업(the backward digit span 

task)과 작업 폭 과업(the operation span task)을

사용하였다. 두 측정 도구 모두 척도의 완건성(robustness)

때문에 작업 기억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작업 기억의 저장 용량을 측정하는 거꾸로 숫자 폭

과업은 피실험자들에게 연속된 숫자를 들려주고, 그

숫자를 역순으로 말하게 한다. 예를 들어, 피실험자는 

녹음된 음성으로 9와 4를 들은 후, 4와 9를 말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다. 2자리에서 9자리의 숫자를 사용하며,

피실험자들이 기억 전략을 사용하여 숫자를 암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숫자를 순차적으로 늘리지 않고 다양한 

길이의 숫자를 무작위로 제시한다. 이에 반해 작업 기억의

저장 및 정보 처리 용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작업 폭

과업은 컴퓨터 화면에 숫자를 계산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실험자들은 제시된 문제를 풀고 

그 후에 화면에 나타난 알파벳을 기억하라는 지시를 

받는데, Fig. 1은 작업 폭 과업을 수행하는 절차 및 순서를

보여준다.

Fig. 1. The flow of the operation span task

피실험자들의 영어 어휘 수준은 영어 교육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Listening Vocabulary Level Test 

(LVLT)[10,11]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시험은 영국 

국립 코퍼스(British National Corpus)와 현대 미국 

영어 코퍼스(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12]에서 추출된 빈도수가 높은 5,00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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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와 학술적인 어휘로 구성된다. LVLT에 포함된 빈도

수가 높은  5,000개의 단어는 영어 원어민이 일상생활

에서 수행하는 영어  대화에 사용되는 어휘의 96-9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LVLT에서 피실험자

들은 특정 단어와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듣고 제시된 

네 개의 한국어 의미 중 가장 정확한 뜻을 선택해야 한다. 

피실험자들의 듣기 능력은 미국 미시간 대학이 개발

한 Michigan English Test (MET)를 활용하여 측정

하였는데, 이 시험은 미국 영어 화자들이 학교나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대화를 바탕으로 개발된 총 

50개의 듣기 문항을 포함한다. 시험은 세 부분으로 나뉘

는데, 1부는 짧은 대화, 2부는 긴 대화, 3부는 한 사람의 

담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피 실험자들의 듣기 능력 점수는 정답을 맞힌 문제

수를 세어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1. Measurement Tools

Measurement

Targets
Tools No. of Items Total Score

Working 

Memory 

Capacity

Backward Digit Span 

Task
30 30

Operation Span 

Task
16 16

Listening Vocabulary 

Size
LVLT 126 126

Listening 

Competence
MET 50 50

3.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참가자의

작업 기억 용량을 측정했다. 먼저, 단순 저장 용량을 측정

하기 위하여 거꾸로 숫자 폭 과업을 사용하였고, 작업 폭

과업을 사용하여 작업 기억의 저장 및 정보 처리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두 과업 모두 제시된 숫자나 글자를 

정확히 기억한 경우에만 1점을 주어 점수를 계산하였는데,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참가자들은 단순

저장 용량 시험에서 총점 30점 중 평균 16.63점을 받았다. 

표준 편차가 3.76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 참가자

들의 작업 기억 저장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참가자들의 작업 기억 저장 용량과

처리 용량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작업 폭 과업 

측정 결과는 16점 만점에 평균 11.93점으로 상대적

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가자들의 최저 

점수는 5점인데 비해 최고 점수는 16점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들의 정보 처리 능력이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비교적 높은 표준편차(SD = 2.8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Participants’ working memory capacity

Working Memory 

Tests
K Min Max M SD

Backward Digit Span 

Task 
30 11 25 16.63 3.76

Operation Span Task 16 5 16 11.93 2.80

* k는 각 측정 도구에 포함된 문항 수를 의미함.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참가자들의 영어 어휘 능력은

LVLT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LVLT는 피험자에게 단어

를 음성으로 제시하고 단어의 뜻을 선택하게 하는 시험

으로, 총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고 이미 기초적인 

어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빈도수에 따라 

분류된 어휘 수준 중 1,000개 어휘 군에 속하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단어들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영어로 작성된 전공 교재를 읽

거나 영어로 과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어휘 능력을 측정

할 때 사용하는 학문적 어휘 지식을 묻는 문항을 어휘 

능력 시험에 포함하였다.

Table 3에서 보듯이, 낮은 수준의 어휘를 묻는 시험

에서 참가자들의 점수는 매우 높았다. 2,000개 어휘 군에

속하는 단어에 대한 지식을 묻는 시험의 평균은 24점 

만점에 22.63점 이었으며, 3,000개 어휘 군에 속한 단어 

시험의 평균은 21.40점이었다. 이 두 어휘 수준 시험에서

평균 점수의 표준 편차가 각각 1.13와 1.71라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의 어휘와 관련해서는 연구에 참가한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4,000개

어휘 군과 5,000개 어휘 군 이상에 속하는 단어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의 평균은 각각 18.23과 18.20으로

낮았으며, 표준편차 또한 3.07과 2.14로 다소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단어가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학문적 어휘 능력 시험의 

평균이 27.23으로 상당히 높고 표준편차 또한 1.74으로 

낮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 참가자들의 학문적 어휘 능력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는 아마도

본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학문적 어휘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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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었고,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영어 교육 전공자

로서 영어 원서 교재를 이용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등 

학문적 영어를 접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인 걸로 생각된다.

Table 3. The results of English vocabulary test

Levels K Min Max M SD

2,000 words 24 20 24 22.63 1.13

3,000 words 24 18 24 21.40 1.71

4,000 words 24 11 24 18.23 3.07

5,000 words 24 12 21 18.20 2.14

Academic   

Vocabulary
30 21 29 27.23 1.74

Total Score 126 87 118 107.7 7.25

연구 참가자들의 영어 듣기 능력은 미시간 영어 시험 

(MET)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ET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Part I은 두 사람 사이의 짧은 대화를 

듣고 있고 질문에 답을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II는 긴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을 하는 문항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 3부는 한 사람의 담화를 듣고 문제를

푸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Table 4에 나타난 것처럼, 연구

참가자들은 긴 대화를 듣고 답하는 문항에서 14점 만점에

평균 10.27점을 얻었고, 짧은 대화를 듣고 답하는 문항

에서는 19점 만점에 평균 8.77점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가 학생들이 긴 영어 대화보다는 짧은 대화

를 더 잘 이해할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예상과는 달랐다. 

이는 아마도 긴 대화의 경우, 참가자들이 문제의 답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 즉 단서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구자들과의 개인적인 

대화에서 참가자들은 짧은 대화를 듣고 답하는 문항의 

경우 대화의 속도가 자신들에게 익숙한 대학수학능력시

험이나 토익(TOEIC) 시험의 대화보다 상당히 빨랐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학생들의 점수를 낮추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긴 대화와는

달리, 짧은 대화의 경우 대화에 포함된 문장의 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의 답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나 단서가 상대적

으로 적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 The results of English listening test

Parts K Min Max M SD

Part I 19 4 16 8.77 2.84

Part II 14 7 13 10.27 1.53

Part III 17 2 15 8.80 3.13

Total  

Score
50 16 42 27.83 6.65

Table 5는 참가자의 작업 기억 용량, 영어 어휘 수준 

및 영어 듣기 능력 점수 관련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두 작업 기억 용량 측정에서 r =

.364(p < .05)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작업 기억 용량 측정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연구 참가자의 단순한 

작업 기억 저장 능력과 복잡한 정보 처리 능력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작업 기억의 저장 용량이 

클 경우 정보 처리 능력 또한 높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어 어휘 수준과 영어 듣기 능력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7,14]의

결과와 일치하는데, 어휘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 즉 영어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 영어 듣기 능력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 The correlation between working memory 

capacity, English vocabulary size, and 

English listening competence
Backward 

Digit Span

Operation 

Span

Voca-

bulary

Listen-

ing

Backward 

Digit Span
1.00 .364* .211 .174

Operation 

Span
.203 .009

Vocabulary .448*

Listening 1.00

* p < .05

그러나 작업 기억 용량, 영어 어휘 수준, 영어 듣기 

능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기존 연구와 다른데[15,16], 이는 본

연구의 표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 걸로 생각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5]가 210명의 외국어 학습자

를 대상으로 실시된 반면에, 본 연구에는 30명만이 참여

했다. 위의 연구 결과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참가자의 

작업 기억 용량 측정 절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작업 

기억 용량을 측정할 때,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이전의 

연구에서 제안된 것보다 참가자들이 각 과제를 해결할 

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제공했는데, 이것은 참가자들이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 숫자나 문자를 기억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이미 그들의 작업 기억 

용량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10년 이상의 영어 학습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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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고, 영어 교육 전공자로서 이미 상당한 양의 

어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 기억 용량이 충분

하지 않더라도 영어 단어의 뜻을 파악하거나 대화를 듣고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참가자들의 영어 어휘와 듣기 능력이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한국 대학생들

의 작업 기억 용량과 영어 어휘 수준 및 듣기 능력과의 

관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실험 결과를 통해 거꾸로 숫자 폭

과업과 작업 폭 작업의 점수가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 참가자의 작업 기억 저장

용량과 복잡한 정보 처리 용량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작업 기억의 저장 능력이 높을 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영어 어휘 수준과 영어 듣기 능력 사이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영어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학습자들이 영어를 잘 듣고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작업 기억 용량, 영어 어휘 수준, 

영어 듣기 능력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피실험자의 수가 작다는 점과 참가자들이 영어 

교육 전공자라는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작업 기억과 제2언어 듣기 능력의 관계에 대한 향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먼저, 정확한 연구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표본 크기를 늘려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연구의 참가자들이 영어 교육 전공자로서 영어

어휘 수준과 듣기 수준이 높아 작업 기억 용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는데, 작업 기억 

용량의 영향력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어 

관련 전공자 뿐 만 아니라 타 전공 학습자를 연구 대상

으로 섭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연구 대상자의 다양성

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는 제2언어 어휘

수준 외에도 학습자의 메타 인지, 시험 전략, 듣기 전략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제2언어 듣기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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